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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

[서론]

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, 하부에는 영농을 하여 농업인이 일거양득의 

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태양광 발전 형태이다. 정부는「재생에너지 3020」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

을 2030년까지 20%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은 정부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하지만 

영농형태양광의 하부환경은 기존의 일조부족 연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, 작물의 생육 특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.

[재료 및 방법]

영농형태양광은 상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, 독립지주추적형은 한 개의 큰 지주에 모듈이 모여 

있고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형태이다. 벼 품종은 중만생종인 현품이고, 국립식량과학원 벼 포장에 2021년 6월 17일에 이앙을 

하였다. 재식밀도는 80주/3.3㎡이었고, 시비량은 N-P2O5-K2O=9-4.5-5.7kg/10a이었다. 독립지주추적형 포장에 9개의 퀀텀

센서와 5개의 온도센서를 균일하게 설치하고, 대조구에 3개의 퀀텀센서와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16

일까지 하부환경변화를 조사하였다. 벼는 출수기와 출수기 생육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독립지주추적형은 태양광 모듈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차광률가 다르게 분포하였다. 차광률은 평균차광

률 44.8%, 최고차광률 78.4%, 최저차광률 11.9%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. 기온은 평균기온 27.8℃를 보였으나 최고 27.9℃, 

최저 27.7℃로 포장 내부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, 대조구 평균기온도 28.0℃를 보여서 태양광 시설 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. 

출수기는 대조구가 8월 26일이었으나 각 조사지점 별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분포하였는데, 차광률 수준이 영향을 끼친 

것으로 생각된다. 이삭수는 차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, 차광률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군락 피복과 엽면적

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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